
코오롱유화, 석유수지 3만톤 증설?
450억원 투입 2006년 완공 예정 … 발표 3년만에 여수공장 기공식

코오롱유화(대표 배영호)는 10월1일 여수 석유화학공단에서 석유수지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으나 증설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유화는 신설되는 석유수지 공장은 생산능력이 3만톤으로 총 450억원이 투입되며, 2006년 공장이 완공

되면 기존 울산공장을 합쳐 석유수지 생산능력이 8만8000톤으로 확대된다.

증설에 따라 매출액이 500억원 증가하고 2006년 석유수지 매출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코오롱유화가 석유수지 증설을 발표한 것은 1990년대 말로 발표한 지 2-3년 동안 증설을 진행하지

않아 여수공장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 들고 있다.

석유수지는 주로 페인트 및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로 2002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코오롱유화는 증설에 따라 석유수지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생산능력 세계 3위와의 격차를 4만톤으

로 좁혔고, 증설되는 석유수지는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오롱유화는 2001년 매출 2454억원, 당기순이익 136억원을 올렸고, 2002년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유화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구축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Phenol Resin 부문에서는 외

국의 다국적기업에서 전략적 제휴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henol Resin 부

문은 반도체, 타이어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생산능력이 4만톤인 고흡수성수지(Superabsorbent Resin) 부문을 장기적으로 10만톤으로 확대

해 미래수익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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